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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, 석유화학제품 수출 70% 폭증
무역협회, 전체 18% 늘어 … 석유제품도 베트남 싱가폴 중심 호조

울산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중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70% 급증했다.

무역협회에 따르면, 울산의 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.1% 증가해 47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009년 11

월 이후 3개월 연속 호조를 지속했다.

석유제품이 베트남과 싱가폴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22.6% 크게 늘었고,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수요증가

로 71.9% 대폭 증가했다.

자동차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력시장에서 호조를 보였고 중남미 수출도 늘어 58.4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

다.

그러나 선박은 53.5%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.

1월 수입은 52억6000만달러로 41.5% 증가해 5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수입품목 가운데 수출에 필

요한 것이 많아 앞으로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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